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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co-friendly sports facilities. With the interest in environment 

increasing, representative cases to seek the measures for co-existence of sport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were analyzed. The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movement for the existence of environment and sports development were attempted together 

through various routes such as IOC, FIFA, and Green Peace, and systematical foundation to 

prev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by sport was made. Second, after examining the 

transformations of eco-friendly sports facilities, it is thought that environment preservation, 

goods saving, and resource recycling was focused on, which changed to new energy utilization 

using new materials through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diffusion 

of this kind of study will help public understanding of eco-friendly sports facilities and provide 

blue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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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 시설의 친환경적 변화양상에 중점을 두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의 발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경향성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환경과 스포츠발전의 공존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

임은 IOC와 FIFA, 그린피스(Green Peace)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도 되었고 스포츠에 의한 환경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였다. 둘째,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환경보존과 재화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점차 신소재를 활용한 신생에너지

의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주제와 같은 연구의 확대는 친환경 스포츠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 미래

의 스포츠시설이 나아갈 바를 조명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친환경, 스포츠 시설, 친환경 스포츠, 친환경 시설

Ⅰ. 서론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은 통상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 한 것으로 용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은 인류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선사했지만 이에 상

응하는 배기가스 및 폐기물의 배출로 인해 인류는 자연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적 발전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 보다는 성장에 더 많은 비

중을 두어왔으며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는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환경 보존에 대한 과

거의 무지함은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귀결되었다.

20세기 이후부터 이상기후와 같은 환경파괴로 인한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1980년대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기구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경을 보

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구상되었고, 대표적으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Agenda 21’이라는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Maeil Economy, 1992.6.1.; Jung, 1996).

대부분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의 투입과 환경 훼손이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스포츠산

업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대규모 스포츠 시설일수록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며 전 국

토에 널리 퍼져있는 골프장이나 스키리조트, 그리고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운영을 위해 건설된 종합경

기장들은 스포츠로 인한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도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Weekly

Kyeonghyang, 2015.8.11). 특히 골프장의 경우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동식물의 서식처 감소, 토사유출

및 토사붕괴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주변 하천과 지하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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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수의 방류 등 환경보호에 있어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Lee & Ku, 2002).

이처럼 언젠가부터 스포츠 산업은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현대화 된

스포츠에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를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설이

필요했다. 경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공간의 확보가 필요했고 그 결과 주변 공간의 과도

한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가 수반되었다. 시설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 번의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개최

되면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탄소배출, 생활 쓰레기 배출,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스포츠와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

는 국가에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Hwang & Seo, 2010).

스포츠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주

자인 스포츠이벤트의 양적 팽창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화의 생산은 현대사회의 필수적

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와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에 대한 관심은 스포츠산업의 미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하

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스포츠시설의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

고 양자택일(兩者擇一)을 하려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스포츠시설과 환경에 대

한 국민적 무지(無知)와 무관심, 그리고 학계의 연구 부재(不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

제로 국내의 유명 학술검색 사이트를 통해 ‘친환경 스포츠시설’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Park &

Jung(2007), Shin(2007), Lee & Ku(2002), Cho & Heo(2010), Choi, et. al.(2009), Hwang & Seo(2010)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된 연구물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친환경적 메가 스포츠이벤트 시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스포츠 시설의 친환경성에 대한 국내 학계의 무관심을 여실

히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스포츠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학술적 담론의 반복을 통해 사회적 여론

을 형성하는 것이 환경 보존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

존의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내용을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관련 자료와의 상호논의를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친환경 스포츠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물과 신문기

사, 관련 단체의 자료 등 주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상호주

관적 논의(Inter-subjective Discussion)1)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친환경적 스포츠시

설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과정을 규명하고 둘째,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1) K. R. Popper(1902-1994)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도입(Popper, 1966)된 논의의 방법으로 ‘모든 과학적 이론은

반증이 가능해야 한다’ 는 명제를 토대로, 합리적 비판을 전제로 한 반증의 반복을 통해 과학적 객관성을 확

보해야 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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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그 경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산업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시사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있어서 친환경적 스포츠시설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Ⅱ. 환경과 스포츠의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최근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 올림픽의 준비상황을 독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1953-) IOC위원장이 환경운동가들의 호텔 난입으로 곤란을 겪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바흐 위원장 일행이 이동하는 곳에서 “바흐는 자연 살해범”, “이 도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다른 시위대는 “누구를 위한 골프인가?”

라고 외치며 이번 대회부터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올림픽 개최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Newsis, 2015.3.1.).

환경문제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던 1981년 독일의 바덴바덴(Baden Baden)에서도 유치 확정이 유력해

보였던 상대도시 일본의 나고야가 최종 표결에서 서울에게 압도적인 차이로 유치권을 넘겨준 것은,

자연훼손 등의 이유로 나고야 현지주민들이 바덴바덴 현지에서 유치 반대 운동을 펼쳤던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Park, et. al., 2011). 이 외에도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각종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때마다 거듭 대두되는 것이 바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는 한

창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매 대회마다 같

은 논쟁이 반복되는 현상은 다시 말해 국제 스포츠계가 아직까지도 환경과의 공존을 위한 만족할 만

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

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부터로 판단된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의 대표들이 참가한 지구정상회담과 민간 환경단체들이 개

최한 지구포럼이 개최되어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표방하였다(Choi, 1993). 이 회의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은

1986년 세계 환경 개발 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가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최초로 제시한 개념이다(David,

2001). 이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환경과 관련지어 정의하자면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주에서 현재의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경관련 정책 기조가 지속가능성을 근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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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스포츠 시설의 건설과 환경

오염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오히려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흑자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경제학적인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84년 LA올림픽에 스포츠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이때

부터 ‘스포츠이벤트 개최= 경제적 이익’ 이라는 공식이 팽배해진 것이다. 하지만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된 이후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국제 스포츠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환경

올림픽으로 기억된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의 친환경적 운영은, 전 세계인들에게 스포츠산업과

환경보존의 공존이라는 이슈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Hwang & Seo, 2010).

IOC가 올림픽과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이전부터였다.

1991년 IOC는 올림픽헌장에 환경운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후

보도시들은 2000년부터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환경보호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92년에는 모든 국제경기연맹과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지구서약(Earth Pledge)에 서명

하도록 했으며,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 있어서 환경보존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Doosan

Encyclopaedia, 2015.8.24. 검색).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열린 제 16회 동계 올림픽이 역사상 최

악의 환경오염 올림픽으로 비난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IOC는 1994년 파리에서 개

최된 올림픽대회 100주년 기념회의에서 환경에 관한 책임이 반드시 올림픽 운동의 주요 이념이 되어

야 한다는 내용을 기조로 한 ‘IOC환경선언’을 발표하며,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에 있어서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Ryu,

2004; David, 2001).

① 환경 존중의 필요성은 반드시 올림픽 헌장 기본수칙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② 환경을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올림픽 운동의 역할은 올림픽 대회나 다른 주요 운동 경기뿐만 아니

라 자체 내부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제 올림픽위원회

가 환경올림픽을 창립할 것을 제안한다.

③ 환경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올림픽 운동과 올림픽 조직은 스포츠계와 젊은이의 교육에 협력하고 공

헌해야 한다.

④ 스포츠는 환경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절차와 기술이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

로 조직되어야 한다.

⑤ 올림픽 경기 개최에서 환경영향의 모든 양상은 올림픽 운동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특히, 환경존중은 올림픽 개최도시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IOC환경선언은 그 내용보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국제스포츠계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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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에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화의 이후 불과 2년 만에 올림픽과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 지구적인 축제인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올림픽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각심을 부

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논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개최도시의 선정에 있어 환경존중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는 많은 도시들이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IOC는 1994년 환경선언 이후에도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5년부터 2년마다 ‘스포츠와 환경’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Doosan Encyclopedia, 2015.8.24.

검색). 1999년부터는 IOC의 조직 내에 스포츠환경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지구촌 차원의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해 왔고, 이후의 많은 올림픽이 친환경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최되는 등 친환경적인 올림

픽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ports Nest, 2015.8.23. 검색). 이후 환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1999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올림픽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사회·경제적 여건 향상,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보전과 관리, 셋째, 주요 그룹의 역

할 강화라는 3개 행동목표에서 13개의 실천항목을 제시한‘Agenda 21’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Ryu, 2004).

① 사회·경제적 여건 향상

- 소비 습관 변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건강 보호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보전 및 관리

- 보전 지역 내 경기장 부지 선정을 피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

- 스포츠 시설 및 스포츠 용품의 환경친화적 설비 및 제조

- 교통

- 에너지

- 숙박

- 수질관리

- 유해물질 및 유해 쓰레기 관리

- 생물권 질 및 종 다양성 유지

③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 여성의 역할 증진: 스포츠의 여성 참여, 스포츠 관할기구의 여성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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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역할 증진: 의사결정 참여, 스포츠 교육의 기회 부여 등

‘Agenda 21’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올림픽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올림픽

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적용은 경기장, 선수촌, 메인 프레스 센터, 올림픽 관련 교통 시스템, 상․하

수도 및 전기설비 등 대회 준비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환경과의 관련성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

였다. 이후부터 대부분의 올림픽 개최 도시들은 관련 시설 건설에 있어서 환경과의 조화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철새나 희귀동물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경기장이나 도로의 건설을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에 있어서도 사후 활용방안까지 염두하여 건설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Agenda 21을 통해 올림픽에 도입된 지속가능성은 스포츠시설의 친환경적 변화에 획기적

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IOC와 더불어 올림픽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 Peace)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환경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올림픽 개최지가 이행해야 할 9개 항목의 환경지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서의 작성 및 독립된 환경감사’, ‘예방원리’, ‘예방적 접근’, ‘통합적/

전체론적 접근’,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 명시’, ‘지역사회’, ‘NGO’, ‘주민의 참여’, ‘모든 행사의 통합적

환경관리’, ‘지속가능성 원리’, ‘주민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사항으로 환경보존에

관련된 지침을 IOC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yu, 2004).

-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환경계획의 전단계

-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및 핵 에너지 사용 금지

- 교통: 이동거리 단축

- 화석연료를 배제한 대중교통이용 교통 인프라 구축

- 화석연료 차량 이용 금지

- 냉각기 에어컨: 수소불화탄소(HFCS) 와 과불화탄소(PFCS) 사용 금지

-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 프레온 가스(CFCS) 사용 금지

- 삼림관리협의회(FSC) 인증 목재 사용

- 멸종 위기 종 서식처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 경기 시설 개발지역내의 모든 야생종 보호 및 생태통로 마련

- 토양복원: 환경감사, 정보공개

-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유해 폐기물 매립 금지

- 건축자재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환경적, 사회적 비용 분석

- 유독성 자재 사용 금지: 환경호르몬 물질 사용 금지

- 조경 계획의 환경영향 최소화, 화학 살충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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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과정의 환경오염 물질 생산 금지

- 수질 보전, 토종식물 보전, 물 재활용

- 개발지역의 수자원 순환 시스템 및 공사장 물 재사용 시스템 마련

- 실내 공기질: 유독가스 발생되지 않는 건축자재 사용

- 선수촌 및 경기 개최지 숙박시설: 자연채광, 자연환기 시설 마련

- 건축 시 재활용 자재 사용

- 쓰레기 발생 최소화 시스템 마련

- 임시 가건물: 100% 재활용시스템 구축, 포장재의 퇴비화

- 건축 폐기물 제거

- 전자 변형식품 사용 금지

- 대기 오염 저감 및 먼지 감소

- 토착 수종 조경

- 거주하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 설계

- 문화적, 역사적 유산 보전 및 복원

- 투명성, 정보공개: 독립적 환경감사

상술한 바와 같이 그린피스는 올림픽과 관련된 환경보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

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다. 시드니 올림픽 유치위원회의 부탁에 의해 그린피스는 시드니 올림픽

환경지침을 개발하였고 시드니의 2000년 올림픽대회 유치가 확정된 1993년 9월 23일 몬테카를로 IOC

총회에서 이 지침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 기후 변화, 오존층 파괴, 대기와

토양 및 수질오염, 자원 과소비라는 다섯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 환경지

침은 올림픽에 있어서 환경보존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David, 2001).

상대적으로 1, 2, 3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도 최종 표결에서 시드니에게 올림픽 유치권을 양

보해야 했던 베이징은 인권유린이라는 정치적 약점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측면을 부각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유치의 희망을 유보해야 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Hangyeorae21,

2008.5.8.). 이미 환경 문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시사 하는 사

례였다. 그만큼 그린피스가 제시한 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환경지침은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도시의 선

정에 있어서 IOC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린피스의 환경지침은 의미 있는 기록이었다고 볼 수 있다.

IOC와 그린피스가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 왔던 것과 마찬

가지로 국제축구연맹(FIFA)도 월드컵 경기를 친환경적으로 치르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바로

‘그린 골(Green Goal)'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린 골 프로그램은 월드컵 기간 중 불가피하

게 생성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독일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2005년 11월 9일-11일 케냐



Eco-friendly Evolution of Sports Facilities for Overcoming the Environmental Crisis  221

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환경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개념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포장, 다회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경기장 내외에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 전구의 사용, 에어컨에서 생성되

는 열에너지의 재사용 및 태양광 에너지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관람객 비

율을 50%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Park, 2006).

실제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장을 건설할 때부터 12개의 경기장

중 11개를 분데스리가 경기장으로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독일 월드컵의 후원

업체인 도이체반(독일철도)은 전 세계 6,000여 명의 취재기자 및 특파원들에게 도시 간 특별열차(IC)

를 6주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은 시내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교통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뮌헨 경기장은

빗물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간 30만 유로의 물 값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도르트문

트 경기장의 경우 태양열 발전을 통해 연간 55만kw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Yeonhap News,

2006.5.27.). 스포츠 시설의 사후 활용가능성과 친환경적 에너지 재생산을 적용하여 지속가능성을 부각

시킨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축구인들 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스포츠스타들이 늘어나 독일 청소년축구 국가대표 팀의 골키퍼

였던 루츠 판넨슈틸(Lutz Pfannenstiel, 1973-)은 환경운동가로 변신하여 ‘글로벌유나이티드FC(Global

United FC)’ 팀을 결성하였는데(Kyunghyang Shinmun, 2012.9.27), 여기에는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카푸(Cafu, 1970-), 호나우지뉴(Ronaldinho Gaúcho, 1980-),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선수인 루이스 피구

(Luís Filipe Madeira Caeiro Figo, 1972-),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Zinédine Yazid Zidane, 1972-), 아프

리카의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AC밀란의 전성기를 이끈 조지 웨아(George Tawlon Oppong Ousman

Weah, 1966-) 등 유명한 축구선수와 코치 200여 명이 넘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축구에 대

한 열광적인 인기를 활용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선경기를 통해 모금한 돈으로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Lee, 2010; Global United FC Website, 2015.7.5. 검색).

<Figure 1> Activities of the Global United FC(Global United FC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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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1992년 이후부터 스포츠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IOC와 FIFA, Green Peace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IOC와 FIFA, Green Peace는 스포츠와 환경의 공존이라는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하는데

산파역할을 담당했으며, 지금의 스포츠 현장에 있어서도 스포츠의 확산을 위한 동반자이자 환경보존

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스포츠와 환경 사이의

딜레마는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에 집중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vs 친환경적 메가 스포츠이벤트’라

는 구도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 가고 있지만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 IOC를 비롯한 국제 스포츠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환

경보호정책은 환경파괴의 최소한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필연적인 환경파괴를 전

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제기구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환경보존에 무관심하던 국제스포츠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스포츠의 발전과 환경이 공존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스포츠 시

설이 선수에게 보장해 주어야 할 명제인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분명 순수

한 자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이벤트의 패러다임이 순수한 자연환경

에서의 경기로 변화하지 않는 한, 많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시설로 인한 최소한의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Ⅲ. 스포츠 시설의 친환경적 진화

스포츠와 환경의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서 과도한 자원의 낭비

와 사후 시설 관리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개최 이후 쓰

레기 처리 문제와 사후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실패한 사례로 기억된다. 유치 과정에서 몬트리올 시장

이 ‘올림픽 운동의 기원과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소박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이 올림픽은 경

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당초 1억 2,400만 달러로 계획했던 개최비용은

1976년 올림픽이 끝날 무렵에 무려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캐나다 국민들은 1995년 빚이 상환될 때까

지 35억 달러를 더 갚아야 했다. 당시 최고의 수준으로 지어진 사이클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몇 십

년 간 방치되었고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로 지어진 'Big O'(일명 빚더미(Big Owe)) 올림픽 경기장은

이미 훼손되었으며 9,500만 달러로 지어진 올림픽 선수촌은 대회 이 후 분양조차 잘 되지 않아 사후

처리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결국 선수촌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콘크리트와 철근은 사후 활용

은 커녕 그대로 철거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Kim, 2001).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도시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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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성 측면에서 실패한 또 다른 사례는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이다. 이 대회는 산

림파괴,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최악의 환경올림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면서 이 경기시설이 필요한지, 환경·사회·경관 면에서 기존환경에 적합한

지,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하여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알베르

빌 자연보호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생태계 보호주의자들의 모임(FRAPNA)’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제

출한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 및 도로의 건설로 인해 알베르빌 인근의 1천 7백만km2의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암모니아가 함유된 인공눈의 살포로 주변 생태계는 물

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을 받았고 고속도로의 건설로 알베르빌과 사보이 지역 사이에 위치

한 해오라기 등 철새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알베르

빌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경기장과 고속도로의 건설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

니라 상업의 중심으로 변모시켜 프랑스의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대(大)를 위해

소(小)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Kyunghyang Shinmun, 1992.1.6.). 환경보존을 올

림픽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상반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다만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인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존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을 뿐이다. 앞 장에서 논의한

국제 스포츠단체의 환경 지침도 갑작스럽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논의 끝에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중심 가치에 환경을 포함시키기로 한 인식의 전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결국

스포츠시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는 과학기술이나 관련 정책의 도입이 아닌,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미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의 스포츠

이벤트가 갖는 중심 가치는 ‘재화의 창출’이었기에 환경보존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받

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스포츠와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 절약과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한 친환경적 스포츠 시설의 사례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 배경에는 최악의 환경파괴 올림픽으로 기억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나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의 사례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1994년 릴레함메르 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환경올림픽으로 기억되었다.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이 높이 평가받은 이유는 당시 IOC가 강조하던 ‘지속가능성’을 훌륭히 실천

한 대회였기 때문이다. 쓰레기 매립장과 철물공장이 있던 부지에 건설된 하마르 올림픽홀(Hamar

Olympic Hall)은 당초 아케르스비카 호숫가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철새도래지의 보호를 위해 지금

의 위치로 변경하여 건설되었다(Hangyeorae, 1994.2.7). 또한 인위적인 장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

성을 고려한 건물이었으며 시즌 중에는 빙상경기장으로, 비시즌에는 각종 대회와 콘서트홀로 활용되

면서 현재에도 하마르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손꼽힌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사용된 해컨홀 또

한 핸드볼, 축구, 배구, 농구 등 15개 종목의 경기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복합적인 사후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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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고 건설되었다(News 1 Korea, 2012.7.9.). 또 다른 아이스하키 경기장인 요빅 캐버른홀

(Gjøvik Olympical Cavern Hall)은 바위산의 바위를 도려내어 동굴형으로 만든 세계 최대의 인공동굴

경기장이다. 경기강 건설에서 나온 석재는 도로 포장과 주변 호수에 산업 폐기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

는데 활용되었다(Kyunghyang Shinmun, 2013.4.12.; Maeil Economy, 2014.10.10.). 또한 스피드 스케이

팅 경기장과 봅슬레이 경기장은 금속 대신 목재를 주로 사용했으며, 바이애슬론 경기에서 사용된 총

알까지도 중금속 오염을 고려해 그물을 설치하여 수거한 후 재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Kyunghyang

Shinmun, 2013.4.12.). 릴레함메르의 시내버스는 배기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활용하도록

했고 선수촌과 시내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포크와 식기는 옥수수가루와 감자가루를 압착하여 제작함으

로써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했다. 또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은 금속이 아닌 돌로 제작하였고 시

상대는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얼음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나뭇가지 하나라도 훼손하다가 적발되

면 당시 원화 기준으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은 물론, 건설시행업자가 환경을 훼손할 경우 기준에

따라 최대 5,7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여 친환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

다(Donga Daily, 1994.2.24.; News 1 Korea, 2012.7.9.).

<Figure 2> Construction Design and Inside of Lillehammer Jobbik Caberun Hall(Maeil Economy, 2014.10.10)  

이처럼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환경과 흑자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릴레함메르 동계올

림픽은 친환경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어 들였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대회는 경기장 건설부터 대회운영 및 사후 활용까지 주로 ‘재활용성’과 ‘친환경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IOC의 ‘지속가능성’을 잘 실천한 대회로 현재의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운영에 있어

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특히 자원 절약 및 환경파괴의 최소화 측면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대회로 평

가할 수 있다. 친환경 과학기술이 가속화되기 이전의 스포츠이벤트로서 특징적인 친환경 시스템의 도

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의지에 따라 얼마만큼 스포츠이벤트의

친환경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환경파괴의 문제로 지탄을 받은 1976년 몬

트리올 올림픽이나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과 비교해 보면 결국 중심가치의 비중에 따른 차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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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와 환경보존이라는 대립되는 가치에 있어서 릴레함메르 동계올

림픽은 환경에 비중을 두었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성을 통한 재화의 재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이후 또 한 번의 환경올림픽으로 평가받은 대회가 2000년 시드니 올

림픽이었다. 이 대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최신청서 내용에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약속을 포함

시킨 최초의 대회였다. 호주 시드니는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 위원회 내에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참가하여 그린 올림픽(Green Olympic)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통해 1, 2, 3차 표결에서 1위를 기록한

베이징을 물리치고 최종표결을 통해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환경보존

과 관련된 지침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 올림픽 준비 위원회는 수자원전략, 폐기물

감량, 생물종보호 등 각 분야별 행동지침(Environmental Guidelines)을 마련하여 준비 단계부터 환경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개최도시가 되기 위한 선정 신청 시부터 광범위한 환경공약을 마련하

였다(Lee, 2010). 이 공약들은 100가지가 넘는 환경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 에너

지 절약, 물 절약, 폐기물과 쓰레기의 최소화 및 관리, 공해관리, 주요 자연환경 및 문화 환경의 보호

라고 요약할 수 있다(Jae, 2000).

시드니 올림픽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환경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환경 올림픽의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테니스경기장 건설 예정이 답사 중 이곳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로 밝혀지자 금개구

리의 서식을 위해 과감하게 경기장 예정지를 변경한 것은 환경보존을 최우선에 둔 시드니 올림픽 조

직위원회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였다(Ryu, 2004). 또한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가장 자랑하는 육

상경기장과 수영장은 세계적인 건축가와 환경운동가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안의 절경을 훼손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건설되었다. 시드니 올리픽 파크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당초 이곳은 쓰

레기 처리장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으나 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시설과 휴식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기

존의 쓰레기를 4곳에 모아 언덕을 조성하고 그 위에 진흙과 표토를 덮은 다음 조경을 장식했다. 시드

니 올림픽에 사용된 경기시설 28개 중 9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였다. 조직위원회 본부는 구 신문사

사옥을 개조하였고 미디어 빌리지는 오래된 병원을 개조한 것이었다. 시드니 올림픽은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선수촌으로 사용된 올림픽 빌리지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시

설로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백 가구의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여

소규모 발전소와 맞먹을 만큼 전력을 생산했다. 또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를 이용하지 않는

냉장고와 에어컨 없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유입시켜 냉방과 환기를 해결하는 자연 통풍식 시스

템을 도입해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Kyunghyang Shinmun, 1999.9.15.; Donga Daily, 1999.10.21.; Jae,

2000; Hangyeorae, 1993.9.29.).

시드니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친환경적 올림픽 개최에 대한 노력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특히 시드니

올림픽은 올림픽의 중심 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에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신청에서부터 공약했던 것처럼 환경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새웠으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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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베이징을 물리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시드니 올림픽을

대회의 모든 초점을 환경보존에 집중하면서 다각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종래의 올림픽에서

개발의 최소화를 통해 환경보존을 실천해왔다면 시드니올림픽에서는 현재의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도

반영할 만큼 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의 최소화, 자원의 재활용, 친환경 기술을 통한 환경파

괴의 최소화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대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회 이후 스포츠 시설에

대한 친환경 기술의 개발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IOC가 추구하

는 지속가능성을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한 대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Figure 3> Birds Nest and Water Cube (Newsis, 2008.8.16)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이 돋보였다. 주경기장인 냐오차오(Bird`s

Nest, National Stadium)와 수영장인 워터큐브(Water Cube)는 친환경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다.

냐오차오의 경우 베이징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장 지붕을 환기 가능한 구조

로 설계함으로써 자연통풍과 채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겨울에는 지열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여름에는 흙 속의 냉기를 이용해 냉방을 한다. 또한 그물처럼 설계된 철강 구조물 속의

배수시설이 빗물을 흡수, 배출하여 빗물과 재생수로 하루에 필요한 용수의 70%를 공급할 수 있다. 올

림픽 개최 이후인 2009년 겨울에는 재생수를 활용하여 인공눈을 만들고 미니 스키슬로프를 제작하여

겨울철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도 했다. 워터큐브의 경우 거대한 비닐하우스로써 비누거품 모양의 막

(ETFE: 플로로카본) 634개가 감싸고 있는데 빛을 모으는 성질을 지닌 신소재이기 때문에 태양열의

20%를 축적하여 경기장의 쾌적한 온도 유지에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연간 3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유리보다 가볍고 빛을 모으는 성질을 지닌 ETFE는 과거에 우주선이 태양 방사

선을 차단할 때 쓰는 물질이었는데 불에 닿으면 타지 않고 녹아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유연성

이 좋아 강도 높은 지진에도 안전한 물질로 알려졌다(Newsis. 2008.8.16.; Yeonghap News, 200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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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08; Korea Economy, 2009.12.18.). 경기장 시설 이외에도 베이징 올림픽에는 다양한 친환경 기

술이 도입되었는데 개회식 당일 밤 폭죽 3만 3866발이 동원된 불꽃놀이에는 유황과 종이를 대체하는

신소재가 사용되어 연기는 물론, 화약 냄새나 재, 종이 파편까지 모두 연소시킴으로써 대기오염 및 쓰

레기 배출을 최소화 했다. 아울러 개막식 및 경기장에 사용되는 조명을 기존 조명등에 비해 전력소모

량이 적고 수명이 긴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했다(Donga Daily,

2008.8.21.).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2년 런던 올림픽도 친환경적인 올림픽으로 평가 받는다. 런던올림픽 조직위

원회는 대회를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제로 게임’을 강조했다. 경기장 시설 건설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98%를 재활용하고 대회 기간 중 나오는 쓰레기도 70% 이상을 재활용할 계획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겨 런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고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리 벨리(Lea Valley)

에 건설했으며 8만 석의 관람석 중 5만 5천 석을 폐가스관을 활용한 임시관람석으로 건설했다. 또한

경기장 건설에 사용된 철근은 그 동안 런던 경찰이 압수한 총·검류를 녹인 53t 가량의 고철이 사용되

었다고 한다. 아울러 농구경기장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흰 천막으로 임시 텐트형 건물을 건설하여

폐막 후에는 철거가 요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올림픽 운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Hanhwa

Social Contribution Blog, 2015.8.25. retrieved, Hwanggyeong Ilbo, 2012.8.8).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계획이 돋보였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교통시스템과 관련하

여 ‘저탄소, 친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더블데크’라고 불리는

런던의 2층 버스 8,300대 중 상당수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변경했다. 또한 올림픽 전용도로가 신설되

었고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되었으며 관람객은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경기장에 올 수 없었다. 관람객

을 위한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런던올림픽 조직위원

회의 의도였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 선수, 관계자의 차량은 주차가 허용되었고 선수와 관계자 차량

은 BMW 가 협찬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BMW 자동차는 시간당 116그램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런던 조직위가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120그램에 부합하는 수치였고, 다른 자동차들의 평균 배출량

인 시간당 138그램보다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였다(Song, 2009; Naver Blog, 2013.9.23).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된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 이외에도 최근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경기장이

건설되었다. 멜버른 직사각형 경기장(Melbourne Rectangular Stadium)은 거품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관으로 되어있다. 30,000명의 관중을 위한 좌석이 있고 다른 삼각형 캔틸레버 경기장에 비해 50%이

하의 강판으로 만들어졌다. 독특한 캔틸레버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또한 안정성을 위해 자연 환기와

자연 채광과 빗물 수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탈리아의 프랑코 Sensi (Franco Sensi) 경기장은 레

스토랑, 라운지 및 바(Bar) 등의 기본적인 현대적 시설을 갖춘 로마의 스포츠 경기장이다. 경기장의

겉면은 태양광 발전 패널(Solar Photovoltaic Panels)로 되어있다. 이곳을 통해 빛을 80%정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표면은 LED 화면으로 되어있어 수많은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세워진 대만의 카오슝 월드 게임 경기장(The World Games Stadium) 은 수 천개의 태양광발전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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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어진 용 모양 지붕이 특징이다. 지붕의 방향은 지진과 태풍의 영향을 고려한 방향으로 설계됐

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패널은 연간 1.14GW의 전기를 생산하며 여기서 생성된 전기의 20%는

경기장 유지에 사용하고 80%는 민간에게 공급한다. 이산화탄소를 연간 660톤 줄이는 효과도 있다. 또

에어컨 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통풍 조건이 우수하며, 지하저장탱크에 빗물을 모아 잔디에 뿌리거

나 경기장 청소에 사용한다(Hwanggyeong Ilbo, 2012.8.8.).

이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있어서 최첨단의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었다. 경

기장은 물론 교통시설과 선수촌 등 대회에 관련된 모든 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고

려한 사례들이 증가해 왔다. 이것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스포츠시설과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적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집

중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화적 파급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환경파괴를 상징했던 스포츠시설이 이제는 자연환경과 융화 될 수 있는 개념으로 진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스포츠시설의 친환경성에 대한 진화 경향을 분석해 보면 ‘개발의 최소화→

자연친화적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의 접목’이라는 변화양상으로 설

명해 볼 수 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의 메가 스포츠이벤트에서는 환경보존을 고려한 요소를 찾아보

기 힘들다. 따라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부터의 스포츠시설에 대한 친환경성을 분석해 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의 진화 경향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재화 투입 및 자원 재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가 점차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신소재를 활용한 건설기법 및 신생 에너지의 생성과 활용

측면으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재화의 재생산’라는 ‘그린머니(Green Money)2)’의 개념이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 Eco-friendly Evolution of Sports Facilities 

2) 친환경적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과 재화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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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인류에게 있어서 환경보존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도 마찬

가지이다. 스포츠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과거처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환경의 훼손을 필

연적으로 인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스포츠의 발전과 환경보존에 대한 공존의 문제를

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친환경적인 스포츠 시설의 전 세계적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부터 스포츠의 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IOC와 FIFA, Green Peace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IOC는

1994년 ‘IOC환경선언’, 1999년 ‘아젠다21’ 등을 통해 올림픽에서 환경보존을 중심 가치로 부각시킴으로

써 국제 스포츠계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

켜야 할 환경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도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으며 FIFA

또한 ‘그린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둘째, 스포츠 시설의 친환경성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드러내며 진화해 왔다. 스포

츠 시설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에는 ‘개발의 최소화’를 모토로 하여 자연환

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재화 투입 및 자원 재활용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신소재를 활용한 건설기술 및

신생 에너지의 생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연친화적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스포츠 시설이 건설되었다. 최근에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통해 재화를 재생산하는 ‘그린머니’의 개념이 도래하여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체육계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려 하는가?”라

는 원론적인 물음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목격했듯이, 더 이상 서울

올림픽과 같은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개최비용

이 투입되고 환경파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까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각

종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스포츠이벤트의 강대국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환경적

인 측면에서 과연 지난 스포츠이벤트들을 통해 우리가 환경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의미라는 맥락에서 볼 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가치 중 하나는 분명 ‘그린머니’의 개념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서울올림

픽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홍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국가 브랜드

가치에 의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다. 따라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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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화나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친환경 기술을 전 세

계에 부각시킬 수 있는 ‘친환경 기술 엑스포’의 형태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육성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올림픽이 학문과 예

술이 어우러진 문화축제의 형태였던 점을 재고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그린머니를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진정한 올림피즘을 실천하고 환경을 보호하

며 그린머니 창출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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